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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군데 모아 놓은김윤식 이상 시학에 대해 우리는 벤야민의 알

레고리의 시학이라는 틀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앞에서 내세운 

바 있다 알레고리의 작품은 파편들의 무질서해 보이는 회집물會集物 가운데 

별자리처럼 떠오르는 이념을 찾아내는 비평과 짝을 이룰 때에만 그 본질을 열어 

보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그 이념은 파편들이 합리적으로 구성됨으로써 

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파편들이 그저 파편으로서 모여 있음으로 해서 떠오르는 

것이다 그렇다면 오감도 시제 호 를 비평하는 자가 찾아내야 하는 이념은 과

연 무엇인가 여기서 알랭 바디우의 다음의 서술을 음미해 보자

주체는 무엇인가가 일어났기를 이미 주어진 것 속의 그 일상적 기입으로

는 환원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일어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잉여적 부가물

을 사건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진리가 문제삼아지지 않는오직 의견만이 문제

삼아지는 다양태적 존재를 사건과 구분하자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

재 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사건적인 잉여적 부가물

의 관점에서 상황에 관계하려는 결정으로부터이다 이를 충실성이라고 부르자

년 아인슈타인의 텍스트들 이후로 만약 내가 그 텍스트들의 근본적

인 새로움들에 충실하다면 나는 물리학을 고전적 틀 속에서 계속할 수는 없는 

것이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한 충실성의 실재적 과정을 진리 하나의 진

리 라고 부른다

앞서 논의한 바 이상은 그 존재 자체로서 제도 예술의 영역 내에서는 해결되

지 않는 문제들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상은 근대적 제도 예술에 있어서 잉여적 

부가물이며 따라서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된다 사건으로서의 이상은 근대 문

학이라는 제도 내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기를 요구한다 기존의 상황에 

대한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적인 것만이 제도의 행로에 따르던 자 다시 

말해 여태껏 주체였던 적이 없던 자로 하여금 주체가 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

다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주체로서 세우려는 충실성을 견지할 때 바디

우는 진정한 인간적 차원으로서의 윤리적 층위가 개시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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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근대 문학에서 이상 이라는 존재는 그를 대면하는 윤리적 주체들로 하여

금 한국 근대 문학 자체를 다시 사유하도록 하는 즉 한국 근대 문학의 존재론을 

구성하도록 하는 사건인 셈이다 이상 의 아방가르드 시학에서 현재의 우리가 

읽어내야 하는 이념은 바로 한국 근대 문학에 대한 존재론에의 요구 그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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